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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(5)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다 (8:1a)
	(6) 구원의 바람 (8:1b-14)
	(7) 방주에서 나옴 (8:15-19)
	(8) 예배와 약속의 말씀 (8:20-22)
	- 8:20/ ‘제단을 쌓고’: * 주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희생 제단을 세움 - ‘제단’에 대한 첫 기사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노아는 아브라함(12:7-8, 13:18)의 육체적인 선조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경건한 선조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모세는 시내 언약을 비준하는 의식에서 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‘제단’, ‘정결한 동물’, ‘정결한 새’ 등 본문의 언어를 공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희생 제사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임을 증명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창세기로부터 죄악된 인류는 항상 하나님과의 중재가 필요했음을 일깨움 - 그리스도를 예표.            ‘번제’: *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를 바치는 후대 이스라엘의 관습에 대한 전조.                       * 후에 번제는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로 화목제와 결합.                       * ‘바쳤다(하알레)’라는 동사로 서술되는데 그 의미는 ‘상승하다’- 연기와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.                      * 완전히 태우는 제사로써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.
	- 8:21/ ‘그 향기(레아흐 한니호아흐)’: * ‘기쁘게 하는 향기’, ‘안식의 향(루터)’ 이라는 의미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‘노아(안식)’와 관련된 언어 유희.            ‘받으시고’: * 노아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호의적인 응답으로 표현하심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상심한 ‘마음’을 진정시켰음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‘그 향기를 받으시고’: 모세오경에서 희생 제물과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의 전형적인 표현.            ‘중심에 이르시되’… : * ’마음으로’. 주님의 과거 생각은 멸망을 불렀지만 심판 이후에는 저주와 멸망을 억제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땅의 멸망을 결정하신 6:5의 반향. ‘성향’, ‘그의 마음’, ‘악한’ 등 같은 단어를 사용.             ‘저주하지 아니하리니’: * 홍수 이후 하나님의 두 가지 맹세 중 첫 번째 맹세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아담의 범죄가 초래한 저주의 경감이 아님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땅 위에 더 이상 고통 부과하기를 중지하심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사악함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을 예고.            ‘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’: ‘비록 사람의…’ 또는 ‘악하기 때문에’ 로 이해해야 함.             ‘멸하지 아니하리니’: 홍수 이후 두 번째 맹세.


